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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여행

해산물 저녁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했

다. 짐작은 했지만 역시 어마어마한 액수

였다. 덴마크보다 훨씬 비싸다는 느낌도 

들었다. 특수화된 관광지라 그랬는지도 

모르겠다. 계산을 하면서 주인 아줌마와 

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킹 아저씨까지 

나와서 거들었다. 한적한 겨울에 혼자 나

타난, 중국어를 못하는 아줌마의 정체가 

궁금했는지 번갈아 가면서 이것저것 물

어 본다. 미국에서 왔다는데 원래 고향이 

거기냐?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어는 

할 줄 아냐? 여기에는 혼자 왔냐? 얼마나 

오래 있을 예정이냐? 겉으로 보기엔 무뚝

뚝한 사람들이 의외로 이야기도 잘 하고 웃기도 잘 했다. 

바이킹 부부에 의하면 이 곳 어시장에는 하도 중국 관

광객들이 많이 와서 각 업소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

원이 상주하고 있다한다. 관광 성수기에는 말할 것도 없

고, 비수기인 겨울에도 중국 관광객이 밀려들기 때문에 

필수 사항이라고. 그 말을 들으면서 혹시 베르겐도 코펜

하겐처럼 중국과 관광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

각이 들었다. 

나는 그들에게 궁금하던 동상에 대해 물어 보았다.“저

기 광장에 서 있는 청동 동상은 누구인가요?”“아, 그 동

상이요? 루드비그 홀바이크(Ludvig Holberg)입니다.”베

르겐 출신의 귀족으로 철학자이며 역사가이자 문학가였

다고 한다. 노르웨이 근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

인이며 또한 법학자이기도 했다고. 그렇구나. 이제 궁금

증이 풀렸다. 바이킹 부부는 자랑스러운 듯 만면에 미소

를 짓고 있었다.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시장을 나섰다. 

바깥은 어둡고 추운 북유럽 항구 도시의 겨울밤. 다행

히 비는 내리고 있지 않았으나 여간 추운 것이 아니다. 

10. 밤 거리를 걸어 호텔로 돌아가다

코트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고 호텔로 

돌아간다. 가는 길에 불을 환히 밝힌 

작은 상점들이 눈에 띄었다. 크리스마

스 장식품을 예쁘게 진열해 놓은 선물

가게. 취향과 스타일이 북유럽 분위기

를 물씬 풍긴다. 천사들과 북유럽 괴

물 트롤 인형들이 많고, 순록같은 동

물 인형도 많다. 색깔이 요란스럽지 

않고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것이 인상

적이었다. 영업 중이면 들어가 구경을 

하겠으나 이미 영업시간이 끝나 문은 

굳게 잠겨 있었다. 

그 옆 가게는 미용실이다. 아직 영업을 하고 있었다. 진

열장에 노르웨이 전통의상을 입혀 놓은 마네킹이 서 있

고, 역시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다. 안을 들

여다보니 미용사 두 명이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크리스

마스 의상을 차려 입고 있었다. 크리스마스 장식 에이프

런이 달린 기다란 빨간색 통치마에 빨간 모자를 썼다. 동

화책에 나오는 요술 할멈들 같은 모습이다. 너무 귀엽고 

재미있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띠면서 바라 보았다. 그 

옆은 역시 영업시간이 지난 책 가게. 진열장 전체에 한가

득 시내 모형을 세워 놓았다. 하얀 눈이 쌓인 산 아래 터

널이 있고, 도로와 건물들, 자동차들, 주차장까지 완벽하

게 정교한 모형이다.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정신없이 들

여다 보았다. 

예쁜 노르웨이 상점들을 구경하며 캄캄한 베르겐의 밤

거리를 걸어 가고 있는 동안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

바람에 실려 비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다. 내일은 꼭 우

산을 사야겠다. 비에 젖은 카블 스토운 길을 걸어 다시 언

덕을 올라갔다. 저 끝에 호텔이 보인다. 추위와 피로에 젖

고,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나그네의 눈에는 그곳이 정다

운 고향집인 것처럼 반갑기만 했다. 


